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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및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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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develop mobile application for postpartum care of first-time mothers and 
to validate it’s effect. Methods: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52 first-time mothers 
were recruited (26 each in experimental and control) and the experimental group used the mobile application for 6 
weeks after delivery. Postpartum self-care knowledge and confidence, infant care knowledge and confidence, and 
postpartum depressive mood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were measured before discharge from the 
hospital and 6 weeks later. Results: Women who have used the postpartum care mobile application reported higher 
levels of postpartum self-care knowledge (p=.030) and confidence (p=.023) infant care knowledge (p=.001) and con-
fidence (p=.004), while scores of postpartum depression (p=.021)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postpartum-care mobile application developed in this research may be effective in reinforcing knowl-
edge and confidence for postpartum self-care and infant care and in reducing postpartum depressive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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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산 후 여성들은 6~8주의 산욕기동안 신체적 변화와 함께 

모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적, 심리적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1]. 분만 후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에도 불구

하고 영아를 돌봐야 하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처음 어머니가 된 

산모는 모성역할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신의 역

할에 대해 불안하고 갈등을 일으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 하지만 현재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임산부 관리의 대부분은 산전관리와 출산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산후 자가간호와 영아돌보기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3].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출산

과 양육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산업화시대로 발전하

며 핵가족화 되어 산모들에게 모성역할에 대한 모델이 없어 산

욕초기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갖기도 한다[1,4]. 

또한 산욕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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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산모가 산후우울을 경험할 경우 

긍정적인 모성정체감 형성이나 어머니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4].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에 

우울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료인에 의해 과소평가되었고 이

를 방치하면 산모와 영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5]. 따라서 산후우울의 조기발견, 평

가 및 치료는 산모와 영아 모두의 건강에 중요하며[5], 소홀하

기 쉬운 산모의 정신 ․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중재와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현대 산모들은 자신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임신과 출산 및 영아돌보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얻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인터넷 검색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주로 데스크탑 PC와 스마트폰이 있

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7].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

하는 비율의 증가는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이 이용자에게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휴대성이 높은 매체가 되기 때

문이다[8]. 하지만 인터넷상의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

증되지 못한 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위험이 있다[3,6]. 산

욕초기에 산후관리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삼칠일동안에는 산모와 아기 

모두 외출을 꺼려하고 외부인의 집안 출입도 자제하게 된다

[5,6]. 그 동안 산모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모바일을 통한 교육은 산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

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 후 건강문제를 산모가 스스로 인식하

고 대처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요구

에 기반하며, 최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 이하 앱)을 개발하고자한다. 또

한 개발된 모바일 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산후 자가간호 지

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및 산후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욕기 산모와 영아의 건강문제 관리를 위

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이를 산모들에게 제공하여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및 산

후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의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후 

자가간호 지식이 높을 것이다. 

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영아

돌보기 지식이 높을 것이다. 

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영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후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은 전통적인 시스템개발과정모형인 

소프트웨어개발수명주기(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DLC)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내용분석에서부터 평가 및 폐

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생명주기로 보고, 개발과정을 단계

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앱 개발 과정은 SDLC에 

따라 분석-설계-구현-평가단계로 진행하였다(Figure 1). 

2. 초산모 대상 산후관리 모바일 앱 효과 검증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욕기 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개

발하여,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

신감 및 산후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초산모 52명으로 실험군 26명, 대조군 26명이

다. 먼저 연구자는 D광역시 소재 A, B, C여성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초산모 85명에게 초산모 요구도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후 산후관리 모바일 앱의 효과 

검증을 위해 D광역시 소재 B와 C여성전문병원과 D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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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velopment process of mobile application for postpartum care.

원에 입원중인 초산모를 대상으로 아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만 24세 이상~35세 이하인 산모

 임신 38~42주 사이에 분만을 한 산모

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없는 산모

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앱 이용 가능한 산모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산모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검

정력(1-β)=.80, 유의수준(⍺)=.05 및 효과크기(d)=.8으로 계

산한 결과, 한 집단에 26명씩 총 52명이 도출되었다. 연구기간 

동안 최종 26명 이상의 표본이 될 때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였

다. 실험군 40명, 대조군 41명을 표집하여 실험군의 경우 연구

기간 중 모바일 앱 사용을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12

명, 불완전한 응답 2명이 제외되었고, 대조군의 경우 사후 조사

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14명, 불완전한 응답 1명이 제외되어 

실험군에서 14명, 대조군에서는 15명이 탈락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사전 조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5문

항, 산과적 특성 5문항, 산후 자가간호 지식 15문항, 산후 자가

간호 자신감 7문항, 영아돌보기 지식 18문항, 영아돌보기 자신

감 14문항으로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후 조사 설문지는 일

반적 ․ 산과적 특성을 제외하고 산후우울 10문항을 추가하여 총 

59문항이었다. 

(1) 산후 자가간호 지식 

본 연구에서는 Kwak과 Lee [9]의 산후 자가간호 지식 수준

을 측정하는 15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

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서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이거

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산후 자가간호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wak과 

Lee [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3이었다. 

(2)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Kwak과 Lee [9]가 

산모 대상으로 개발한 7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

은 ‘매우 자신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4점까지로 점수

가 높을수록 한후 자가간호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ak

과 Lee [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는 .78이었다. 

(3) 영아돌보기 지식 

본 연구에서는 Kwak과 Lee [9]가 개발한 신생아양육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를 수정하여 이

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서 정답일 경우 1점, 오답

이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영아돌보기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wak

과 Lee [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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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ronbach’s ⍺는 .70이었다. 

(4) 영아돌보기 자신감 

본 연구에서는 Kwak과 Lee [9]가 신생아양육 자신감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1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영아돌보기 자

신감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자신 있다’ 4점과 ‘매우 자

신 없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Kwak과 Lee [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었다. 

(5) 산후우울

Cox 등[10]이 개발한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Han 등[11]이 번역한 

EPDS 한국어판을 이용하여 산후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0~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5였다. 

4)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 절차 

자료수집은 2015년 12월 15일에서 2016년 4월 15일까지 하

였다. 우선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본 연구의 목

적, 방법,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

구승인(IRB NO. 40525-201511-HR-95-02)을 받았으며, 또한 

연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연구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전 조사, 중재, 사후 조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중

재의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조군을 대상으로 먼저 조

사가 실시되었다. 분만 후 일주일 이내의 산모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

우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

다. 사전 조사 후 대조군에게는 소책자를 이용하여 산욕기 주의 

사항 등 건강관리 내용을 설명하고, 6주후 개인 모바일로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발송하여 사후 조사를 시행하

였다. 이 경우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을 통하여 음료교환권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이 모두 퇴원한 시점에 맞추어 실험군에게 조사가 시

작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후 

개인 휴대폰에 모바일 앱을 다운받게 한 다음 10분간 앱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산모들은 로그인을 통해서만 앱의 교육내

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의 접속 횟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 1회 모바일 앱의 팝업 기능을 이용하

여 산후 주수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보냄으로써 교육 동기를 유

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앱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적으로 점검하였다. 6주 후 사후 조사는 개발한 앱 안에 설문지 

메뉴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을 통해 음료교환권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IBM 21.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

해 Shapiro-Wilk 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 차이 검증은 paired t-test, 집단간 차이검증은 t-test로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하였다.

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

감, 산후우울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x2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

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

증은 paired t-test, 집단간 차이검증은 독립 t-test로 분석

하였으며, 산후우울에 대한 차이검증은 독립 t-test로 분

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연구자가 개발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

드 받을 때의 화면과 메인메뉴 화면의 구현은 Figure 2와 같다. 

앱은 “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앱스

토어에 등록하였으며, “초산모” 또는 “산후교육”을 검색하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첫 화면에는 5개의 산후관리 관련 메인메

뉴와 설문지작성 메뉴로 구성하였으며, 5개의 메인메뉴는 “분

만 후 시기별 관리”, “아기 이상증상과 질병”, “남편과 함께하는 

산후관리”, “Q&A”, “24시간 응급진료병원”으로 구성하였다. 

“분만 후 시기별 관리”의 하위메뉴로 “출산~출산 1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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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mobile application screen.

산 1~2주”, “출산 2~3주”, “출산 3~4주”, “출산 4~5주”, “출산 

6~7주”로 나누어 해당하는 주수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내

용을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와 논의하여 분류하였다. 각 주

마다 교육내용은 3~6개로 하여 산모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아기 이상증상과 질병”에는 초산모의 산후관리 교육 요구

도 예비조사 내용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하위메뉴로 “아기가 

열날 때”, “구토할 때”, “기저귀 발진” 등 아기에게 생길 수 있

는 이상증상에 대해 설명하여 가정에서 조기예방과 발견, 간호

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남편과 함께하는 산후관리”의 하위메뉴로는 “남편과 함께

하는 산후우울 예방”,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의 장점” 등을 담

아 산후관리에 남편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Q&A”

의 하위메뉴로 “많이 하는 질문들”, “게시판”을 두어 산모들의 

질문에 연구자가 즉시 답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 응급

진료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바로 연결되

도록 하여 앱을 사용하는 산모가 응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 된 모바일 앱은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전 전문가와 사용

자에게 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평가는 간호

학과 교수 1명, 산부인과 5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3명, 산부인

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된 총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사용자 평가는 분만 6주 이내의 초산모 1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는 Jin [12]이 개발한 건강관리용 스마트 폰 앱 평

가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각각 4점 Likert 척도로 이루

어져 있고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한 합으로 평가한다. 평

가도구의 최저 점수는 0점이고 최고 점수는 69점이며, 평가한 

결과 0~23점까지는 불량, 24~46점은 보통, 47~69점까지 양호

로 규정하고 높은 점수일수록 품질이 양호한 건강관리용 스마

트폰 앱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후관리 모바일 앱

은 전문가 평가결과 58.33±1.86이고 사용자 평가결과 56.00± 

2.54 (t=1.95, p=.072)로 산후관리 앱으로써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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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Postpartum Women between Two Groups (N=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6) Cont. (n=26)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Maternal age (year) 25~29
30~34

10 (38.5)
16 (61.5)

12 (46.2)
14 (53.8)

-1.86 .068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4 (15.4)
19 (73.1)
 3 (11.5)

1 (3.8)
23 (88.5)
2 (7.7)

0.62 .536

Maternal religion Yes
No

 8 (30.8)
18 (69.2)

 8 (30.8)
18 (69.2)

0.00 1.000

Maternal occupation Yes
No

11 (42.3)
15 (57.7)

11 (42.3)
15 (57.7)

0.00 1.000

Living together† Husband
Parents of husband 
Parents of woman

25 (96.2)
-

1 (3.8)

24 (92.3)
 1 (3.8)
 1 (3.8)

0.34 .738

Prenatal education received Yes
No

19 (73.1)
 7 (26.9)

16 (61.5)
10 (38.5)

0.88 .385

Postnatal education received Yes
No

10 (38.5)
16 (61.5)

 8 (30.8)
18 (69.2)

0.57 .569

Type of delivery Vaginal birth
Cesarean birth

11 (42.3)
15 (57.7)

16 (61.5)
10 (38.5)

-1.39 .172

Method of pregnancy† Spontaneous
Artificial

23 (88.5)
 3 (11.5)

25 (96.2)
1 (3.8)

-1.03 .307

Baby gender Male
Female

15 (57.7)
11 (42.3)

13 (50.0)
13 (50.0)

0.55 .587

Birth weight (kg)  3.28±0.50 3.31±0.39 0.24 .809

Gestational age (week) 39.47±1.23 39.00±57.00 0.31 .760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Differences in Study Variables at Pretest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Exp. (n=26) Cont. (n=26)

 t p
M±SD M±SD

Postnatal self care knowledge 10.38±3.28 11.50±2.55 1.37 .177

Postnatal self care confidence 17.62±1.63 17.74±2.68 1.88 .852

Infant care knowledge 10.88±2.96 12.23±3.42 1.52 .135

Infant care confidence 36.77±4.43 37.38±3.66 0.54 .58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초산모 대상 산후관리 모바일 앱 효과 검증 

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

성 검정 결과 대상자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

력, 동거가족, 임신과 분만교육 참여 여부, 산후교육 참여여부

를 조사하였고, 산과적 특성은 분만형태, 태어난 아기의 성별, 

출생 시 아기 체중, 재태기간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또한 종속변수의 사전 동

질성 검정결과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

과 자신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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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Postpartum Self Care Knowledge and Confidence, Infant Care Knowledge and Confidence, and 
Postpartum Depression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t (p)
M±SD M±SD M±SD

Postnatal self care
knowledge

Exp. (n=26)
Cont. (n=26)

10.38±3.28
11.50±2.55

13.27±1.76
12.00±2.30

-2.24 (.030) -2.88
-0.50

-8.09
-1.08

(＜.001)
(.292)

Postnatal self care
confidence

Exp. (n=26)
Cont. (n=26)

17.62±1.63
17.74±2.68

22.15±1.62
20.70±2.74

-2.34 (.023) -4.54
-2.96

-15.98
-6.31

(＜.001)
(＜.001)

Infant care 
knowledge

Exp. (n=26)
Cont. (n=26)

10.88±2.96
12.23±3.42

16.23±1.07
15.08±1.35

-3.41 (.001) -5.35
-2.85

-9.45
-5.02

(＜.001)
(＜.001)

Infant care 
confidence

Exp. (n=26)
Cont. (n=26)

36.77±4.43
37.38±3.66

44.77±1.34
42.19±4.11

-3.04 (.004) -8.00
-4.81

-8.45
-5.99

(＜.001)
(＜.001)

Postpartum 
depression 

Exp. (n=26)
Cont. (n=26)

8.12±3.10
10.80±4.74

2.38 (.02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모바일 앱의 효과 검증 

가설 1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후 자가간호 지식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

에게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산후 

자가간호 지식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산후 자가간호 지식 

점수는 10.38±3.28에서 13.27±1.76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

은 11.50±2.55에서 12.00±2.30으로 측정되었다. 즉, 초산모

의 산후 자가간호 지식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2.24, p=.030)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3). 

가설 2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

험군에게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산

후 자가간호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 점수는 17.62±1.63에서 22.15±1.62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17.74±2.68에서 20.70±2.74으로 측정되었다. 즉, 

초산모의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

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2.34, p=.023) 가설 2는 지지되었

다(Table 3). 

가설 3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영아돌보기 지식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에게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영아돌보기 지

식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영아돌보기 지식 점수는 10.88±2.96

에서 16.23±1.07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12.23±3.42에서 15.08 

±1.35로 측정되었다. 즉,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지식은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3.41,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가설 4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에

게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영아돌보

기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영아돌보기 자신감 점수는 

36.77±4.43에서 44.77±1.34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37.38± 

3.66에서 42.19±4.11로 측정되었다. 즉,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t=-3.04, p=.004)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가설 5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후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에게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산후우울을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산후우울 점수는 8.12±3.10로 나타났

으며 대조군은 10.80±4.74로 측정되었다. 즉, 초산모의 산후

우울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t= 

2.38, p=.021) 가설 5는 지지되었다(Table 3). 산후우울 측정도

구는 0~8점은 정상, 9~12점은 경계수준, 13점 이상은 산후우

울증으로 볼 때 대조군의 경우 26명 중 9~12점이 10명, 13점 이

상이 9명으로 나타났고, 실험군의 경우 26명 중 9~12점이 6명, 

13점 이상이 2명으로 나타났다. 

논 의

1.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본 연구에서 모바일 앱 개발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수명주

기에 따라 분석-설계-구현-평가단계로 진행하였다. 분석단계

에서는 산후관리교육을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한 국내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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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9편과 기존의 산후관리 모바일 앱 5개, 초산모의 산후교

육 요구도 조사, 및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산후교육은 퇴원 전 단기간 

이루어지는 교육이었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기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퇴원 후 발생하는 문제나 궁

금한 점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산후관리 모바일 앱

은 산욕기 전체를 포함하고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언제, 어디

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모바일 앱의 특성상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

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써[8] 실질적으로 산모에게 도

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산모들의 교육요구와 교육 현황

을 분석함으로써 산모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반영하도록 하였

다. 산욕기에 중요한 간호요소인 자가간호와 영아돌보기에 관

한 내용을 제공하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교육하는 부분

은 필수교육 내용으로 분류하였고, 기존 모바일 앱 분석 통해 

산후관리에 배우자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남편은 산욕기 

산모에게 중요한 지지원이지만 산후관리 참여에 배제되는 경

우가 많으며[13],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산모와 

영아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교육내

용으로 함으로써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초산모 85명을 대상 산후관리 교육요구도 예비조사에서 산

모와 영아 측 교육주제 4점 척도로 구성된 41문항 모두 평균 3

점 이상이었다. 산모간호 영역 20문항 중 유방울혈(3.68±0.47), 

유방 마사지(3.65±0.50), 수유 시 금기약물(3.65±0.50), 젖 잘 

나오게 하는 방법(3.65±0.48)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측정되었

고, 이것은 유방울혈과 젖몸살 관리, 수유시 금해야 할 약물, 유

방의 청결과 마사지방법, 회음부 상처 부위 관리 순으로 요구도

가 높았던 연구[15]와 비슷한 결과이다. 영아간호 영역 21문항에

서는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3.80±0.40), 열날 때(3.78±0.42), 

예방접종(3.75±0.46), 목욕시키기(3.74±0.47)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이것은 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요구도의 영

역별 우선순위에서 이상행동, 질병관리, 영아돌보기, 섭식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기가 아프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때 관리에 대

한 교육요구가 높게 나타난 연구[4]과 유사한 결과이다. 요구

도 측정결과 산모 간호영역보다 영아 간호영역이 점수가 유의

하지 않지만 높게 나타난 것은 산모들은 자신과 배우자보다 아

기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다는 연구와[16] 비슷한 결과이다. 또

한 기존의 산욕기 초산모의 간호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산후

우울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지 않게 측정되었으나[15], 본 연

구에서는 산모의 산후우울 교육요구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

로 산후우울의 정의와, 산후우울을 예방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어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메뉴트리를 작성하

여 메인메뉴 6개와 하위메뉴로 설계하였다. 메인메뉴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첫째로 ‘분만 후 시기별 관리’라는 이름으로 

주별로 교육내용을 담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아기 이상증상

과 질병’은 산욕기 산모들은 영아의 질병과 이상증상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게 나타나므로[17] 메인메뉴로 구성하여 구체적

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산모의 산후관리와 

영아돌보기에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

으므로[13,14] ‘남편과 함께하는 산후관리’라는 이름으로 메인

메뉴를 하였다. 네 번째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이 학

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18]를 바탕으

로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유지시키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방법

으로 ‘Q&A’ 메뉴를 설계하였고 그 외에도 쪽지기능으로 산모

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는 ‘24시간 응급진료

병원’으로 응급상황에서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역별 응

급의료정보를 제공할 메뉴를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군

의 앱 활용 후 사후 조사를 위해 ‘설문지’메뉴를 설계하였다. 

구현단계에서는 앞서 분석과 설계단계를 거쳐 도출된 교육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최신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간

호학 ․ 의학 전문서적[19,20]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포

털[21]을 활용하였다. 교육자료는 PDF로 저장하고 연구자의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개발된 모바일 앱의 하위메뉴에

서 링크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산후관리 관련 모바일 앱 5개를 

분석한 결과 산욕기의 산모가 읽기엔 글씨가 너무 작고 텍스트

로만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초산모가 이해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독성을 높이고 이미지를 첨부하여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없는 지 

검수 후 앱스토어에 등록하였다. 등록 후 앱의 적절성을 평가하

기 위해 전문가와 사용자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초산모 26

명에게 모바일 앱을 6주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동안 산

모들의 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모바일 앱의 팝업과 쪽지기능

을 통하여 주 1회 시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여를 독

려하는 문구를 전달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앱의 효과에 대하여 실험군 26명과 대조군

26명에게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통하여 산후 자가간호 지

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산후우울에 대해 비

교, 평가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실험군 50명 대조군 51명이었

지만 실험군이 14명, 대조군이 15명 탈락하여 탈락률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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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출산후 신체의 회복과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

할에 적응해야함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설문 참여가 어렵다

고 답하였다. 

2. 산후관리 모바일 앱 효과 검증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산후교육이 산후 자가간호 지

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초산모를 대상으로 6주간 산

후관리 모바일 앱을 적용한 결과 산후 자가간호 지식향상에 효

과가 있었다.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 기반 산후교육을 

시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고령임부를 대상으로 모

바일 웹기반 임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임신건강 

관련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22], 산모교육이나 산후관

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산모의 산후지식이 증가하였다[9,23]. 

본 연구에서 모바일을 통한 교육은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

인이 원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

로 보여진다.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 역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모바일 앱을 통한 산후관리가 

산후 자가간호 자신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모교육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 교육 후 산모들의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지식이 

증가할수록 자신감이 증가한다는 연구[9]와 일치한다.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결과 영아돌보기 지식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들에게 산모교육을 제공한 

후 신생아돌보기 지식을 측정하였을 때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9], 임신, 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

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생아 양육지식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24]. 이전의 연구는 

퇴원 전 일회성 교육이거나 3회 교육으로 마쳐 꾸준한 교육이 

어려웠지만 본 연구에서 모바일을 통한 교육은 지속성과 편리

성으로 지식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영아돌보기 자신감 역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영아돌보기 자신감에 대한 모바

일 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만 후 산모들에게 시범, 비디오 

시청, 소책자를 이용하여 영아돌보기 방법을 교육하고 효과를 

검증한 결과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증가하였고[25], 부모의 양

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자신감이 높다고 한 연구[26]와도 일

치한다. 어떤 간호중재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중재는 

자신의 역할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기

에[27] 본 연구에서 제공한 영아돌보기에 대한 정보는 산모들

의 영아돌보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6주간 적용한 후, 두 집단

의 산후우울 측정결과 실험군의 산후우울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산후우울의 측정시점은 산후 6주로 하였는

데, 한국의 산후관리 특성상 삼칠일 동안 산모에게 집중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삼칠일이 지난 시점으로 하였고, 산모의 정신

적, 신체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산후 6주가 산후우울을 예측하

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이다[28].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산

후우울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2]와 같이 산후관

리 자신감과 영아돌보기 자신감의 상승이 산후우울을 감소시

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후관리 모

바일 앱은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강화하고 산후우울 정도를 감소시켰다. 실험군의 경

우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자가간호와 영아돌보기

에 대해 어렵거나 미흡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앱에서 찾아보고 

보완할 수 있었기에 대조군에 비해 자가간호와 영아돌보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산후관리교육은 병원에서 퇴원교육에 포함되어 단 시

간에 이루어지며, 주로 유인물을 통한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

는 산모들이 실제로 퇴원 후 가정에서 맞이하게 될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교육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존의 산모 혹은 영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산후

관리에 산모와 아기를 함께 포함하였고,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

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자가 

개발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은 분만에서부터 분만 6주까지 장

시간에 걸친 시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대상자는 필요한 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산후관

리수행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효

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

구이다. 산후관리 모바일 앱을 초산모에게 적용한 결과, 산후 

자가간호 지식과 자신감,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증진과 산

후우울을 예방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로 검증되었다. 특히 본 모

바일 앱은 선행연구와 기존의 앱 분석 및 초산모의 산후관리 교

육요구도 조사를 통해 교육요구에 맞는 다양한 내용을 통합하

여 구성하였으며, 일회성이 아닌 6주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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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모바일 앱 개발 및 효과 검증

로 반복학습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바일 앱은 초산

모에게 산후 자가간호와 영아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산후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중재임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 모바일 앱

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산모와 아이를 돌봐야 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산후관리 앱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산욕기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산욕기 이

후 자녀양육 시기까지도 이어지는 건강교육 모바일 앱 개발 연

구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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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Health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and health related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but there 
is no educational application for information about postpartum care and infant care for the first-time 
mothers.

￭ What this paper adds?
The postpartum care mobile application was effective to enhance matern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postpartum self care and infant care, and to reduce postpartum depressi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first-time mothers can use this postpartum care mobile application to obtain useful information 
about postpartum and infant care without visiting the hospital. 




